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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scores for time management 
practice and the self-evaluation of time use according to time rules in families. This 
study used data obtained from the first survey on after-school activities in 2008, 
conducted by the Benesse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in Japan.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3,372 middle school students. First, scores for 
independence and planning were highest in third grade, yet the score for regularity 
was also lowest in third grade. There will be different lifestyles eve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same grade,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ir characteristics 
and family rules. Second, the scores for independence, regularity and planning were 
lowest in groups whose families had rules about time (time rules for curfew, time 
rules for watching television, time rules for playing games), but in which those rules 
were not kept. These results were similar for both boys and girls and show that it is 
more important keep rules rather than to mak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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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청소년은 학업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특성

상 수면 시간, 학습 시간, 여가 시간을 배분하는 

데에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런 생활상은 성별, 

학교급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

년기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중학

생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정은주ㆍ장미, 2014). 중학생의 일상생활을 조

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중학생 3,142

명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2분이었고, 이들 중

학생들의 53.6%가 잠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결과는 수면 시간이 부족

한 이유로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로 인해서’ 

라는 응답이 67.6%, ‘채팅/문자메시지를 하느라고’ 

라는 응답이 55.9%, ‘게임 등으로 인해서’라는 응

답이 4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영지ㆍ김

경준ㆍ김지혜ㆍ이민희ㆍ유설희ㆍ최윤호, 2013). 또

한, 중학생의 여가시간을 보면 평일의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21.8%, 1~2시간이라는 

응답은 3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영지 외, 

2013), 여가활동 항목 중에서 TV 및 비디오 시청

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정은주 외, 

2014). 이는 여가시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가활

동 영역도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시간사용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분석

한 野澤(2009)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

교 1학년에 걸쳐서 수면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41.0%에서 60.0%로 19.9% 포인트 

증가하였고, 공부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 비

율은 29.8%에서 46.6%로 16.8%포인트 증가하였

다고 한다. 明石(2009)는 중학생의 52.9%가 일상

생활에서 ‘바쁘다’고 느끼는 동시에 63.6%는‘시

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중학생은 시간배분과 활동영역에 있어

서 수면시간의 부족 및 미디어 접촉 등에 편중 

된 여가활동 등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사용에 대한 감각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이 바

쁘다고 느끼면서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느끼

는 등 시간소비에 대해 복합적인 인식을 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이 이렇 듯 시간배분 및 활동영역의 불

균형을 경험하고 시간소비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

을 하게 되는 배경으로 TV, 게임, SNS 등을 포

함한 미디어 접촉시간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시

간관리 교육을 통해 미디어 접촉시간 등을 포함

한 생활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중학생들은 적절한 시간관리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을까. 남경애와 고선강(2008)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윤용옥과 김외숙(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간관리 교육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각각 70%

에 달함을 제시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본다면 중

학생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시간관리 교육으로 워

크숍, 강연, 세미나 참여 및 시간관리 관련 독서 

경험을 예로 들고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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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시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서 부모 혹은 가족 내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규칙을 설정하고 규칙을 지키는 과정은 시간

관리 교육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

만 부모와 중학생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

로 간주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에 주

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드는 등 시간관리 교육

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리 교육 내용으로 부모를 

포함한 가족 내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

지침을 만들고 이러한 행동지침을 지키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모는 자녀를 둘러싼 

중요한 사회 환경적 요인이며, 또한 청소년의 문

제는 부모와의 관계를 반영하므로, 자녀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영향 요인을 살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선혜연ㆍ황매향ㆍ정

애경, 2011). 또한 중학생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로의 이행기인 만큼 자주성 및 독립성도 발달하

게 되나 생활 관리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모나 

가족 내의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시간관리 

행동의 지침으로서 부모 자녀 간의 시간에 관한 

규칙에 주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중학생의 사례1)를

가지고 부모와 중학생 자녀 간의 시간에 관한 규

칙 유무에 따라 중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

사용에 관한 자기평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간에 대한 규칙

을 미디어 접촉 규칙 및 귀가 시간에 대한 규칙

으로 설정하고 남녀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가족 간의 규칙 형성을 통한 중학생

들의 시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보내는 장시간의 구속시간과 8시

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면시간 등 시간배분은 물

론 TV 및 비디오 시청 등에 편중된 여가시간을 

보내는 점(佐藤，2009; 정은주 외, 2014)등이 한

국과 일본 중학생의 공통적인 생활상의 특징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중학생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선행 연구

본 연구에 대한 시사를 얻기 위해 시간관리 

행동 및 가족 내 규칙과 청소년의 생활 습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또

한, 연구 결과 분석에 도움을 얻기 위해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고등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포함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시간관리 행동 및 관련 요인

청소년의 시간관리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박경

애ㆍ김택호, 1994; 이원휘, 2000; 김외숙ㆍGeistfeld, 

2005; 오현진ㆍ정지윤, 2006)에서는 시간관리 하

위 영역을 설정하여 각각 하위 영역의 점수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남

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시간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박경애ㆍ김택호, 1994; 이원휘, 

2000),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시간관리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김외숙ㆍGeistfeld, 2005). 한편 시간관리 행동 

전체를 두고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간관리

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남경애ㆍ고선강, 

2008).

시간관리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각각의 하위 

영역별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는데 하위 영

1)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일본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활시간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시간 관련 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포함한 데이타를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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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분류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대체로 계획성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시간

관리 점수가 높다는 결과(이원휘, 2000; 박경애ㆍ

김택호, 1994)와 남녀 차이가 없다는 결과(오현진

ㆍ정지윤, 2006)가 공존하였다. 한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순서성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

생이 점수가 높다는 공통된 결과가 나왔다(오현

진ㆍ정지윤, 2006; 남경애ㆍ고선강, 2008; 박은정

ㆍ김외숙, 2008).

자신의 생활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강

인자와 김혜연(2005)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생

활시간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

에서 취미 및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그룹의 

생활시간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이렇게 된 

원인을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 등에 집중되어 

있는 초등학생들의 여가의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학교급별 시간관리 행동에 관해서 

살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학년이 

높을수록 시간관리를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

다(박경애ㆍ김택호, 1994; 김외숙ㆍGeistfeld, 2005). 

반면,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시간관리 점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박은정ㆍ

김외숙, 2008), 미국 대학생들은 학년이 낮을수록 

시간관리 점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김외숙ㆍ

Geistfeld, 2005)도 있어서 학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에 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가정 배경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에 전체 시간관

리 행동 점수가 높았다(남경애ㆍ고선강, 2008; 박

은정ㆍ김외숙, 2008). 한편, 어머니의 취업 여부

에 따른 시간관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모든 하위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박은정ㆍ김외숙, 2008). 강인자와 김

혜연(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을 때, 초등학생의 생활시간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초등학생이 생활시간을 스

스로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가정의 경제 수준과 관련해서는 남경애와 고

선강(2008)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가정의 

주관적인 경제 수준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에 

비해 목표 설정, 시간 계획, 계획 수행, 평가, 시

간관리 만족, 전체 시간관리 행동에서 점수가 높

았다. Wolf, Aber와 Morris(2015)는 504명의 도시

부 저소득층의 청년의 대상으로 시간사용 패턴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을 TV 및 컴퓨터를 접

하는 활동에 소요하는 그룹은 자발적 동기 부여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밝혀냈다. 

2. 가족 내 규칙과 청소년의 생활 습관

부모와 아동 간의 규칙 유무에 관해서는 Zutphen, 

Bell, Kremer과 Swinburn(2007)의 연구가 있는데 

4-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사 대

상 아동의 41%가 TV 시청 시간을 제한하는 규

칙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본의 초, 중, 고

교생의 컴퓨터 이용 및 인터넷 이용에 관해서 가

족 내에 규칙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이 컴퓨터 이용에 대해

서는 50.6%,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는 44.7%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은 컴퓨터 이용에 대해서는 23.0%, 

인터넷 이용에 관해서는 9.3%인 것으로 나타났

다(内閣府, 2013). 또한, 12-1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Velde, Horst, Oenema, Timperio, 

Crawford와 Brug(2011)의 연구에서는 통제적인 

가족 규칙은 TV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혜연과 그의 동료들(2011)은 텔레비전 

보기, 컴퓨터 하기 등에 대해서 여학생의 부모가 

남학생의 부모에 비해 가족 규칙을 더 많이 만드

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의 학습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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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김경근, 2000; 

김연수, 2008)들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선혜

연과 그의 동료들(2011)은 텔레비전 보기, 컴퓨터 

하기와 같은 가족 규칙이 많을수록 국어 및 수학 

과목의 효능감 및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고 하였

고, 변수용과 김경근(2008)은 귀가 시간 정해 두

기 등의 생활 지도는 수학 및 영어 학습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종운과 최미숙(2011)은 중, 고등학생들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가 민주 규칙을 제공하는 

것과 학습 동기 및 학습 전략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부모의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 

생활 일정 관리, 학습 정보 제공 등은 아동의 자

기주도적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문은식ㆍ김충회, 2003; 조한익, 

2011; 이영환ㆍ황신해, 2013). 한편 반대의 결과

를 제시한 연구도 있는데, 변수용과 김경근(2008)

은 텔레비전 보기, 컴퓨터 하기 등에 대한 가족 

규칙이 있을 경우 귀가 시간 정해 두기와는 달리 

국어, 영어, 수학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수용적 혹은 자율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생활 습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도 있다(小杉ㆍ堀田, 2008). 보다 직접적으로 양

육자의 취침 시각의 규칙성이 자녀의 취침 시각

의 규칙성에 영향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松田ㆍ

真鍋ㆍ園, 2007；山本ㆍ堀田, 2009).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시간관리 행동 특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며, 가

정 배경과 시간관리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는 부모의 학력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시간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성과는 축적되어 왔

으나 가족 규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

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업 

성취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관리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행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학업 

성취를 다룬 선행 연구들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가족 규칙이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시사를 

얻었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도 가족 규칙에 주목

하고 있지만 가족 규칙과 학업 성취의 관계에 국

한되고 있었고 그 결과도 가족 규칙이 학업 성취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의 영향을 미

치거나 혹은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하

고 있어서 일치된 결과가 얻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족 규칙을 부모와 자녀 간에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와 이들 규칙을 지킴으로서 중학

생 자녀의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에 관한 자

기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중학생들의 시간관리

에서 부모 또는 가족 내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시

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연구 문제1> 부모와 중학생 자녀 간의 시간

에 관한 규칙 유무는 가족배경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2> 중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및 시

간사용 자기평가는 성별, 학년

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3> 부모와 중학생 자녀 간의 시간

에 관한 규칙 유무에 따라 중

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

사용에 대한 자기평가는 차이가 

있는가?

2.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분석에 이용하는 자료는 일본 베네세 교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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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연구소가 실시한「방과 후의 생활시간조사(2009

년)｣2)이다. 이 조사는 2008년 11월에 일본 전국

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총 

8,0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아동 및 청소

년들의 생활시간 실태 및 시간에 관한 의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아

동 및 청소년들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

지 5일간의 기간 중에서 하루를 택해서 하루생활

시간을 기입하였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생활

시간의 합이 1440분인 중학생 3,372명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3. 변수의 측정 방법

1)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에 관한 

자기평가

시간관리 문항은 시간관리 하위 영역을 자립

성, 규칙성, 계획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

립성은 ‘아침에 스스로 일어난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의 2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규칙성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

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편이다’의 2문항, 계획

성은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 ‘생각이 나면 바

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다’, ‘장래의 목표가 뚜

렷하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

도 Cranbach’s α값은 자립성 0.733, 규칙성 0.691, 

계획성 0.725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각각

의 문항은 4점 척도(매우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4))로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역코팅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에 속하는 응답을 합산

하여 문항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시간사

용에 관한 자기평가는 ‘평소에 자신의 시간사용 

행태를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 중 대략 몇 점 정

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를 10점 간격으로 구분하고 11개의 카

테고리를 설정하여 10점 만점으로 평가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2) 시간에 관한 규칙

시간에 대한 규칙은 귀가 시간, TV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각각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로 측

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귀가 시간은 ‘가족(부모)

과 집에 돌아오는 시간과 같은 시간의 규칙(약속)

을 정해놓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다(1),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2),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3)로 측정하였다. TV 

보는 시간 및 게임하는 시간에 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그 외 변수 

그 외 변수로는 부모의 특성 중 아버지의 학

력,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 형태를, 본인 

특성 중 성별과 학년을 포함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분석 

대상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학력 및 

어머니의 취업 형태와 부모와 중학생 자녀 간의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시간

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 자기평가가 성별, 학년별 

차이가 있는지를, 또한, 부모와 중학생 자녀 간의 

2) 이 조사의 특징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기본 속성 및 생활시간의 실태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의식과 스트레

스, 장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실태 및 시간에 대한 의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일본 베네세 교육종합연구소의「방과 후 생

활시간조사 보고서(2009)｣, p.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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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시간관

리 행동, 시간사용에 관한 자기평가의 차이를 알

아보기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ATA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성별을 보면 남학생이 46.6%, 여학생이 

53.4%로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 34.6%, 2학

　 빈도/평균 %/SD

                시간사용에 대한 자기평가 5.83 1.9

시간관리

자립성 2.51 0.8

규칙성 2.98 0.6

계획성 2.45 0.6

시간에 관한 

규칙

귀가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1697 50.6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295 8.8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1361 40.6

TV보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2752 82.0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330 9.8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275 8.2

게임하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1808 63.2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469 16.4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585 20.4

가족특성

모의 

취업형태

상근직(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다) 982 31.3

아르바이트/파트타임(시간을 정해서 일하고 있다) 1368 43.6

전업주부(언제나 집에서 가족을 돌본다) 786 25.1

부의 학력
기타 1579 53.6

대학 및 2년제 대학졸업 1521 46.4

모의 학력
기타 1908 58.2

대학 및 2년제 대학졸업 1372 41.8

본인특성

성별
남학생 1553 46.6

여학생 1779 53.4

학년

1학년 1167 34.6

2학년 1114 33.0

3학년 1091 32.4

주: 결손치로 인해 빈도의 총합이 다를수 있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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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3.0%, 3학년은 32.4%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시간관리 행동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시간사용에 대한 자기평가는 10

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시간관리 행동에 대해서

는 자립성 2.51점, 규칙성 2.98점, 계획성 2.45점

으로 나타나 규칙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계획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자세한 특성은 <표 1>에 제

시하였다. 

시간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귀가 시간에 대한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가 약 절반을 차지하

였고,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40.6%

였다.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은 

8.8%였다. TV 보는 시간에 대한 규칙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이 8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게임하는 시간에 대한 규칙에서 주

목할 만한 점은 분석 대상 중학생 중 16.4%가 

규칙이 ‘정해져 있으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 관련 특성 중 어머니의 

취업 형태를 보면 아르바이트 혹은 파트타임과 

같이 시간을 정해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약 44%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취업 형태는 전일제로 31.3%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학력 중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 및 2년제 대학 졸업 비율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 및 2

년제 대학 졸업 비율이 약 41.8%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학력 및 어머니의 취업 형태와 

부모와 중학생 간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

부모의 학력 및 어머니의 취업 형태와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의 학력에 따라 TV 

보는 시간과 게임하는 시간에 대한 규칙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면 TV 보는 시간과 게임하는 시간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인터넷 사용 시간, TV 시청 시간 및 컴퓨

터 게임 시간 등 미디어 접촉 시간이 짧아진다고 

보고한 연구(조성연, 2003; 강인자ㆍ김혜연, 2005; 

박민자ㆍ손문금, 2007; 송유진, 2013; Wolf et al, 

2015)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

머니의 학력과 귀가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는 대

졸 이상일 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가 시간의 규칙 유무만 

어머니의 취업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V 보는 시간에 관한 규칙과 

게임하는 시간에 관한 규칙은 어머니의 취업 형

태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

조>. 즉, 전업주부의 경우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전일제로 취

업하고 있는 경우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전일제일 때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어머니

가 취업을 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

시간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생활시간의 통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한 강

인자와 김혜연(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3. 성별, 학년별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 

자기평가의 차이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 자기

평가에 대한 평균점은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시간관리 행동 하위 세 영역과 시간사용에 

관한 자기평가 모두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립성과 

계획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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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학력

대학 및 

2년제 

대학 졸업 

기타 모의 학력

대학 및 

2년제 

대학 졸업 

기타

귀가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51.7 49.6

귀가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52.5 49.2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7.7 9.7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6.9 10.1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40.6 40.8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40.7 40.7

χ2값 4.427 χ2값 10.897**

TV

보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79.1 84.2

TV

보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78.1 84.5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10.2 9.8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11.0 9.2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10.8 6.1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11.0 6.3

χ2값 24.482*** χ2값 27.807***

게임

하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60.7 65.1

게임

하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60.5 64.8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15.4 17.5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16.3 16.7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24.0 17.4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23.2 18.5

χ2값 18.513*** χ2값 9.443**

*p<.05, **p<.01, ***p<.001

<표 2> 부모의 학력과 규칙 유무

모의 취업형태 상근직 아르바이트 전업주부

귀가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53.4 50.3 46.6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9.3 8.6 8.7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37.3 41.2 44.7

χ2값 10.292*

TV

보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81.8 83.3 79.6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9.8 9.2 10.5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8.4 7.5 10.0

χ2값 5.201

게임

하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65.9 62.9 59.1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16.0 16.6 16.9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18.1 20.5 24.0

χ2값 9.174

*p<.05,  **p<.01, ***p<.001

<표 3> 모의 취업형태와 규칙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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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반면, 규칙성과 시간사용에 관한 자기평가는 

남학생이 약간 높았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 시간관리 행동 하위 영역 중 규칙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났는데 각각 3점 정도로 나타

났다. 여학생의 계획성이 높다는 점은 선행 연구

(이원휘, 2000; 박은정ㆍ김외숙, 200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년별로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

한 바와 같다. 시간관리 행동 중 자립성에 대해

서는 학년이 높으면 자립성 점수도 높았는데 3학

년의 평균점은 2.61점이었다. 학년별 차이는 1학

년과 3학년, 2학년과 3학년 간 점수차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학년별 시간관리 행동 중 규칙

성을 보면 3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별 규칙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계획성에 대해서는 3학년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자립성과 마찬가지로 1학년과 3

학년, 2학년과 3학년 간 점수차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사용 자기평가는 학

년과 반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학년이 높을

수록 시간사용 자기평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시간관리 점수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선행 연구(박은정ㆍ김외숙, 

2008)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선행 연구 결

과와 일치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시간관리 행

동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의 상이에서 오는 결과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4. 부모와 중학생 간의 시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 자기평가

-남녀별 분석

본 절에서는 부모와 중학생 간의 시간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 자기

평가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 절에서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으므로 남녀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성별 자립성 규칙성 계획성 자기평가

남학생 2.43 2.99 2.40 5.95

여학생 2.57 2.97 2.51 5.72

t값
-5.263 0.770 -5.226 3.557

*** *** *** ***

*p<.05, **p<.01, ***p<.001

<표 4> 성별에 따른 시간관리와 시간사용에 대한 자기평가 

학년 자립성 규칙성 계획성 자기평가

1학년 2.43a 2.99 2.44a 6.05a

2학년 2.48a 2.99 2.41a 5.86a

3학년 2.61b 2.97 2.52b 5.55b

F값
16.38 0.39 9.43 19.78

*** n.s *** ***

*p<.05, **p<.01, ***p<.001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함.

<표 5> 학년별 시간관리와 시간사용에 대한 자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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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에 따른 규칙 유무는 ‘정해져 있지 않다’

는 집단(그룹 1로 명명),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집단(그룹 2로 명명), ‘정해져 있고 지

키고 있다’는 집단(그룹 3으로 명명)으로 분류하

였다. 

먼저 귀가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와 시간관리 

행동의 자립성, 규칙성, 계획성과의 관계에 있어

서는 그룹 2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남

학생과 여학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결과였다. 

시간사용 자기평가는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은 그룹 2에서 점수

가 가장 낮았고 그룹 2와 그룹 1, 그룹 2와 그룹 

3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

생의 경우에는 그룹 1에서 가장 낮았고, 그룹 3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만 가지

고 남녀의 어떤 특성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는

지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남학생은 귀가 시간 규

칙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시간사용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반면 여학생

은 귀가 시간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서 각 영역별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서의 만족도

가 낮은 것이 시간사용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TV 보는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와 

시간관리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가지 하위 

영역인 자립성, 규칙성, 계획성과 시간사용 자기

평가에서 그룹 2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공통된 결과로 드

러났다. 또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시간관리 행동의 규칙성에 있어서 

그룹 3의 규칙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자립성 규칙성 계획성 자기평가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귀가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2.51a 2.60a 2.97b 2.93b 2.44a  2.50ab 5.93a 5.55b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2.14b 2.41b 2.75c 2.64c 2.18b 2.38b 5.36b 5.56ab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2.42a 2.56ab 3.07a 3.08a 2.40a 2.53a 6.14a 5.95a

F 값
16.73 3.87 18.58 32.46 12.32 3.54 11.04 9.88

*** * *** *** *** * *** ***

TV

보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2.44b 2.58a 2.98b 2.96b 2.40b 2.51ab 5.96b 5.71b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2.22c 2.39b 2.90b 2.89b 2.26c 2.39b 5.54c 5.36b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2.65a 2.65a 3.22a 3.17a 2.56a 2.63a 6.47a 6.19a

F 값
13.21 5.36 10.81 8.69 9.22 5.56 8.74 7.32

*** ** *** *** *** ** *** ***

게임

하는  

시간 

규칙

정해져 있지 않다 2.45b 2.59a 2.99b 2.95ab 2.39b 2.49b 5.95b 5.63b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2.19c 2.42b 2.81c 2.85b 2.21c 2.34c 5.46c 5.55ab

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 2.62a 2.53ab 3.19a 3.01a 2.54a 2.59a 6.51a 5.94a

F 값
26.90 3.54 30.60 3.54 23.16 8.71 23.23 3.42

*** * *** * *** ** *** *

*p<.05,  **p<.01, ***p<.001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함.

<표 6> 시간에 관한 규칙유무에 따른 시간관리 및 시간사용에 대한 자기평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19권 4호 2015. 11

－66－

난 점이다. TV 보는 시간은 중학생이 스스로 통

제하기 쉽지 않은 시간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간량에 대한 규칙이든, 시간대에 관한 규칙이

든 규칙이 있으면 시간관리를 하는데 유용한 지

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V 보

는 시간에 대한 규칙이 없는 경우 규칙이 없어도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상태일 가능성도 있다. 그

런 면에서 규칙을 정했으나 지키지 않을 경우 스

스로의 행동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서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 자기평가가 

낮은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그룹3의 규칙성이 가장 높은 것은 TV 보

는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지키는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규칙성이라고 

하는 시간관리 행동이 습관화되는 과정으로도 이

해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게임하는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

와 시간관리 행동의 관계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자립성, 규칙성, 계획성, 시간사용 자기평가 모두 

그룹 2가 가장 낮고 그룹 3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남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

용 자기평가의 집단 간 차이는 그룹 1과 그룹 2, 

그룹 2와 그룹 3, 그룹 1과 그룹 3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남

학생과 마찬가지로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 

자기평가의 평균점수는 그룹 2에서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 차이는 남학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자립성에 있어서는 그룹 1

과 그룹 2, 규칙성에 있어서는 그룹 2와 그룹 3, 

계획성에 있어서는 그룹 1과 그룹 2, 그룹 2와 

그룹 3, 그룹 1과 그룹 3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시간사용 자

기평가에 있어서는 그룹 1과 그룹 3에서 평균점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보는 시간과 게임하는 시간에 관한 규칙에

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룹 1보다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룹 2에서 자립성, 규칙성, 계획성, 시간사용 자

기평가 점수가 모두 낮다는 점이다. TV 보는 시

간과 마찬가지로 게임하는 시간은 한번 시작하면 

스스로 종료 시간을 설정하고 게임을 끝내기는 

매우 어려운 시간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

한 시간 영역의 특성상 규칙 유무 자체보다는 규

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시간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규칙이 규칙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규칙이 있고 이를 지키고 

있는 중학생이 시간관리 행동 점수 및 시간사용 

자기평가 점수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규칙 유무뿐만 아니라 규칙 준수 유무가 효

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중학

생 자녀 간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에 관한 규

칙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간관리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 간에 정한 시간에 관

한 규칙이 있음으로서 중학생 자녀의 시간관리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중학생들을 대

상으로 부모와 중학생 자녀 간의 시간에 관한 규

칙에 따라 중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

에 관한 자기평가가 차이가 있는지를 남녀별 분

석을 통해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 중학생 자녀 간의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가 부모의 학력 및 어머니의 취업 형태 

등의 가족배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TV 보는 시간과 게임하

는 시간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

성연, 2003; 강인자ㆍ김혜연, 2005; 박민자ㆍ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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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7; 송유진, 2013)에서도 부모의 교육 수준

이 높을 수록 인터넷 사용 시간, TV 시청 시간 

및 컴퓨터 게임 시간 등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

록 자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TV 보는 시간

과 게임하는 시간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이런 면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둘째, 학년별로 시간관리 행동의 특징을 정리

하면 자립성과 계획성은 3학년에서 높은 반면 규

칙성은 3학년이 가장 낮았다. 시간사용 자기평가

는 학년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

간관리 하위 영역 별 양상이 학년별로 다르며 이

와 더불어 시간사용 자기평가 양상도 다르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같은 중학생이라

고 하더라도 학년별 행동 및 생활 특성이 뚜렷한 

만큼, 시간관리 행동에 있어서도 학년별 특징을 

고려하여 가족 내 규칙을 정하는 방법도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

로 분석한 선행 연구(박은정ㆍ김외숙, 2008)에서

는 학년에 따른 시간관리 점수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분석 결과가 일치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시간관리 행동을 구성

하는 하위 영역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

교 입학시험’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커다

란 관문의 존재가 시간관리 행동에 반영되고 있

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귀가 시간, TV 보는 시간, 게임 하는 시

간에 관한 규칙 유무와 시간관리 행동의 하위 영

역인 자립성, 규칙성, 계획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는 규칙이 정해져 있으나 지키지는 않는다고 하

는 그룹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남학생

과 여학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

아도 된다는 점을 학습하게 되면 규칙이 규칙으

로써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

다. 즉, 시간관리 등 생활 규칙에 관해서는 규칙

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

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귀가 시

간에 대한 규칙 유무와 시간관리 하위 영역 중 

자립성과의 관계를 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정

해져 있지 않다는 그룹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찾자면 중학생이 되기 

이전부터의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귀가 시간을 

굳이 정해놓지 않더라고 충분히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생활규칙을 정하

고 정한 규칙은 지키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생

활 습관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

과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장시간의 

구속시간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면시간 등 

시간 배분은 물론 TV 및 비디오 시청 등에 편중

된 여가시간을 보내는 점(佐藤, 2009; 정은주 외, 

2014)등이 한국과 일본 중학생의 공통적인 생활

상의 특징인 점과 이러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시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한국의 중학생의 생활에 대입해 보아도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족 간의 규칙 형성을 통한 중학생들의 시간관

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가족 내의 시간에 관한 규칙 설정 및 이를 지

키는 과정이 중학생의 시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예

로 TV 보는 시간에 대한 규칙은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는 않을 경우, 규칙이 없는 경우보다 자립

성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칙을 정하

는 과정이 이러한 결과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족 내 성인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명령하달식으로 규칙을 전달하는 것이 아

니라 본인과 가족 내 성인의 대화를 통해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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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면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며 또

한, 이를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중학생들의 시

간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

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며 자

녀를 믿고 지지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어머니가 TV

를 많이 볼수록 자녀의 TV 시청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규칙 준수 의식이 낮은 어머니의 경

우 그 자녀가 TV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자녀 스스로 

큰 일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녀 스스

로 고민거리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머

니의 경우, 자녀가 텔레비전 게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橋本, 2010).

더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커뮤

니케이션 경험은 성인이 된 후의 자신의 생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

하는 것, 솔선해서 행동하는 것 등과 같은 일에 

관련된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内閣府, 2007). 시간에 관한 규칙 설정 과정

을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자녀의 시간관리

를 비롯한 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3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2차 자료 분석에 따른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시간에 관

한 규칙 유무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다’,‘정해

져 있으나 지키지 않는다’,‘정해져 있고 지키고 

있다’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는데, 각각의 

항목의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잘 

하고 있어서 규칙을 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냥 

규칙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TV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에 대한 규칙 유무를 조사하였는데, TV를 

보는 시간대 및 게임을 하는 시간대에 대한 규칙

인지 시간량에 대한 규칙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둘째는 분석 모델 구축에 관해서이다. 분석 과

정에서 시간관리 행동과 시간사용 자기평가의 인

과관계 모델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시간사용 자기평가의 측정 방법으로 볼 때 본 연

구에서 다룬 시간관리 행동 이외에 시간에 대한 

의식 및 장래 전망 등의 영향을 아울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인과관계 모델의 

구축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셋째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중학생들의 생

활에 적용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각 학교급별로 입학시험이 존재하므로 아

동 및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을 비롯한 생활습관 

형성이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

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TV 보는 시간 

및 게임하는 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의 유무

뿐만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

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시간관리에 관한 독서 경험 및 시간관리에 관한 

TV 프로그램 시청 등이 시간관리 행동에 유용함

을 밝혀내며 시간관리 교육의 효과가 입증되었는

데 (김외숙ㆍGeistfeld, 2005; 윤용옥ㆍ김외숙, 2007; 

남경애ㆍ고선강, 2008), 가족 내 성인 특히 부모

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간관리에 관한 규칙 설

정 및 규칙을 지키는 과정이 시간관리 교육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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